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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일보 <미,“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. 

주민위해 245억 내라”> 보도의 팩트체크

조선일보, <美 “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, 주민 위해 245억 내라>는 제하의 보도는 사
실과 다른 왜곡보도입니다.

□ 요약 

○ 미국 연방검찰이 웨스팅하우스가 “원전 건설 중단”으로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
며, “원전 건립 무산”으로 피해를 받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245억원을 지급하기로 
했다고 보도.

○ 웨스팅하우스는 발주처인 전력회사들에 원전 건설경과 및 3년이상 공기지연 전망을 
의도적으로 은폐해 발주처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
왔음. 그러나 미국 연방검찰의 보도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사실을 가공해 “원전건설 
중단”자체가 혐의인 것처럼 왜곡한 가짜뉴스임. 

□ 미국 연방검찰 발표자료 및 수사내용을 정반대로 왜곡보도

조선일보는 9월6일 이른 오전 인터넷 및 각종 포털에 <미, “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, 
주민위해 245억내라”>라는 기사를 올렸다. 기사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
나주에서 추진한 서머원전(VC Summer) 건설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중대범죄 혐의
를 받고 있고, “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
주민들을 위해” 웨스팅하우스가 24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.

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이며, 연방정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오지 않
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억지로 국내 원전정책 비난논리로 사용하고 있다. 
지난 2008년 웨스팅하우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들이 추진한 서머원전(VC 
Summer) 건설사업은 앞서 2005년 조지부시 미행정부가 추진해 통과된 에너지정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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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nergy Policy Act)에 2020년까지 준공되는 원전에 대해서 14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준
다는 지원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. 그러나 2016년 웨스팅하우스는 시공업체인 플로어
(Fluor)사로부터 건설 지연현황과 공기지연으로 인해 동 원전이 2022년 8월 이전에 준공
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. 결국 공기지연으로 더 이상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
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중대한 정보였다. 
또한 같은 해 12월 웨스팅하우스는 내부평가를 통해 시공업체가 전달한 공기지연 전망을 
감안해 동 원전을 준공할 경우의 손익 평가에서 총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
산하였다. 
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이러한 정보를 은폐한 채 파산보호신청 직전인 이듬해 3월까지 
전력회사들에게 2020년까지 원전이 준공된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 건설사업을 지속하며 
천문학적인 손실을 추가시켰다는 것이 미국 연방검찰 수사의 핵심 혐의이다. 이 때문에 
연방검찰의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도시바는 전력회사들에 
약 21억달러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.  
다만 웨스팅하우스가 저소득층 전기소비자 지원을 위해 약 2천1백만달러 제공하기로 합
의한 것은 그동안 건설비용중 약 10억달러가 이미 전기요금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로인
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보상한 조치였다. 그럼에도 불하고 조선일보의 
기사는 연방검찰의 발표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“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의 혜
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”라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“원전=저
렴한 전기료”라는 논리를 만들었다. 

참고: 8월18일자 미국 연방검찰 보도자료
https://www.justice.gov/usao-sc/pr/top-westinghouse-nuclear-executive-charge
d-conspiracy-fraud-16-count-federal-indictment
8월30일자 미국 연방검찰 보도자료
https://www.justice.gov/usao-sc/pr/us-attorney-s-office-announces-agreement
-securing-westinghouse-s-cooperation-vc-summer
-이상-

경과 내  용

2005년 Energy Policy Act법 통과: 2020년까지 준공되는 원전에 국한해 세제혜택

2008년 웨스팅하우스,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력사들 건설추진(세제혜택 14억달러로 평가)

2016년 시공업체 플로어사, 웨스팅하우스에 “2022년 8월 이전 준공 불가”일정 통보 
’16.9. 
~’17.3.

웨스팅하우스는 전력사회들에 2020년 내 준공된다는 허위정보 전달, 사업지속 

2017년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신청, 이후 연방검찰 및 증권거래위원회 수사착수

표 3 웨스팅하우스의 서머원전 사업관련 주요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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